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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저작권을 다시 묻다

내 용

한줄의 노래가 밤을 건널때

그 첫숨은 누구의 것일까

종이 위에 남은 잉크의 온도

화면 속 번지는 빛의 결을 따라

분명히 누군가의 시간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귀를 만나며 자라고

멜로디는 입술을 옮겨가며 변한다

생각은 홀로 머물지 못한채

다른 생각의 문을 두드린다

창작자의 피와 땀을 무시할수없다

지켜야한다

허나 지키자며 뒤주에 가둘 필요는 없다

배움과 인용, 새로운 생각은 작품에 숨결을 준다

벽의 저작권 너머 다리의 저작권

창작을 보호하면서 다음 창작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다리

다리가 무너지지 말게 하며

누구든 다리를 넘을수 있게 하지말자


